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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꽃병 속의 달리아와 데이지 
(Dahlia and Daisies in a Vase  c. 1904)

앙리 루소 (Henry Rousseau 1844 -1910)

캔버스에 유채 33 cm x 24.1 cm

시카고� 아트� 인스티튜트

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는 40세가 넘어 그림을 그리기 

시작했다. 세관원으로 일하다가 그림에 뜻을 두고 완전

히 인생의 길을 바꾼 화가이다. 그때까지 미술 교육을 전

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만 있을 뿐 그림 실력은 상

당히 부족했다. 가까스로 전시 기회를 얻어 그림을 선

보이면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기 일쑤였다. 피카소

를 만나‘천진난만하고 순수한’그림이라는 격려를 받

고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개척하기까지 루소는 많은 고

생을 했다고 전해진다. 

그의 작품은 크게 풍경화, 자화상을 포함한 초상화, 그

리고 정물화로 나누어진다. 그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배

경은 정글이나 밀림, 초원, 사막 등이었다. 한번도 프랑

스 밖을 나가보지 못했던 루소는 이러한 풍경화를 상상

으로 그렸다. 그렇기 때문에 그의 풍경화 속에는 그의 

꿈, 환상, 상상들이 가득 펼쳐진다. 

초상화, 특히 자화상에서는 루소의 자부심이 엿보이

곤 한다. 자신을 멋진 화가로 그려내 현실에서는 혹평을 

받지만 사실은 훌륭하고 대단한 화가 임을 스스로 믿

는다는 신념이 나타난다. 그래서 온갖‘화가스러운’차

림새로 그려진 그의 자화상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떠

오른다. 

반면에, 그의 정물화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띤다. 상상력

이나 인물의 매력으로 보아 줄 수 있는 풍경화나 자화상

과는 달리 정물화는 그야말로 그림 실력이 고스란히 드

러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. 

여기 평면적인 화면에 밋밋하게 그려진 화병, 그리고 

그 안에 꽂혀 있는 커다란 달리아와 데이지 꽃. 언뜻 보

면 마치 어린 아이가 비뚤비뚤 그린 듯 단순한 그림이다. 

동심처럼 순진한 감성이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역시 

서툴다고 볼 수밖에 없다. 

그러나 보면 볼수록 애틋하다. 40세가 넘어 그림을 시

작한 늦깎이 화가,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그림 실력에 대

해 잘 알고 있는 화가가 그리고 또 그리면서 습작을 하

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. 잘나고 성공한 사람

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

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떠올라 이 소박한 꽃 그림을 

참 사랑한다. 

 《김동백》  

▣ 크로키.
크로키(croquis) 소묘는 실제 모델을 빠르고 

간단하게 그리는 스케치 소묘이다. 크로키 소

묘는 보통 몇 분이면 끝나는데, 그 후 모델이 

자세를 바꾸거나 다른 모델을 대상으로 새로

운 크로키를 한다.

크로키는 짧은 시간 동안 포즈를 취하기 때

문에 모델은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

어 좋고, 화가에게는 자세의 본질적인 요소나 

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

도움을 주어서 좋다. 화가가 모델의 모든 세부

사항을 그릴 시간이 없기에 그 중 중요한 요소

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. 또한 크로키는 

곤충, 동물, 어린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만히 

서있거나 포즈를 취하지 않는 대상을 그리는 

좋은 방법이다.

초기의 스케치 이후, 크로키는 회화 등 다른 

미술 작품을 만드는 기반으로 사용되거나 그 

자체로 작품이 될 수도 있다. (위키백과)

미술용어상식

▲ 여성 크로키 (위키백과)


